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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 가실 권 리 도 하 나 님 께 있 음 을 고 백 하였습니다.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읍 이 당하는 고 난 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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견 디 기 에는 너무 힘든 시 련 이었습니다. 


4 2 
그렇기 때문에 읍 은 오늘 6 장 8-9 절 에서 하 나 님 께서 자 신 을 데 려 가 시 는 것이 더 났 겠 
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 정도로 읍 의 고 난 이 힘든 것 입 니다. 하지만 자 신 의 목 숨 도 하나 


말 ㅎ 신의 
님 의 주권 아 래 에 있 음 을 고 백 하 며 자 신 이 스스로 생 을 마 감 하지는 않는 것 입니다. 

그런데 우 리 가 눈 여겨 보아야 0 06 10 절 말 씀 입니다. 읍 은 지금 자 신 이 위로 
를 받고 고통 가 운 데 에 서도 기 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“ 그 러 할 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 
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 운 데 서 도 기 뻐 하 는 것은 내가 거 룩 하 신 이의 말 씀 을 거역 
하지 아 니 하 였 음 이라" 읍 은 지금 자 신 의 당한 고난 가 운 데 에서 또한 심 적 으 로도 힘든 상황 
가 운 데 에서도 하 나 님 의 말 씀 을 부 인 하지 않은 까 닭 에 위 로 를 얻고 기 뻐 하 고 있습니다 


시편 119 편 50 절 에는 “이 말 씀 은 나의 고난 중의 위 로 라 주의 말 씀 이 나를 살 리 셨기 
때 문 이 니 이 다 " 라 고 말 씀 하고 있고 또한 119 편 92 절 말 씀 에도 "주의 법 이 나의 즐 거 움 이 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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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읍 이 당한 고 난 은 우 리 들 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 난 과 비 극 을 한 자 리 에 모아 
놓은 것과 같은 재 난 이고 고 난 입니다. 우리 성 도 님들 가 운 데 에도 이러한 읍 의 고 난 과 같은 
고 난 과 시 련 을 겪고 계신 분 들 이 계실 것 입니다. 우 리 가 어떻게 각 자 가 당하는 고 난 의 경 
중 을 가 늄 할 수 있 겠 습 니 까 ? 모든 사 람 들 이 겪는 고 난 과 시 련 은 다른 사 람 이 그 아 픔 의 무 
게 를 가 늄 할 수 없는 것 입니다. 

그럴 때 주위 사 람 들 의 위 로 가 자 짓 더 아 픔 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오늘 읍 의 친 
구 들 과 같이 읍 이 당하는 고 난 의 원 인 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 신 이 가지고 있는 지 식 을 
기 반 으로 읍 을 비 난 하는 친 구 들 의 모 습 이 성 경 에 그대로 기 록 되어 있는 것 입니다. 

친 구 들 의 말 은 위 로 라는 이 름 을 가지고 고 난 에 처한 읍 을 비 난 하고 정 죄 하고 있는 것 
입니다. 지금 상황 것은 함께 울 어 주고 함께 아 파 해 주 며 그 마 음 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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때 그 고 난 이 하 나 님 의 주권 아 래 에서 허 락 하신 고 난 이 라는 사 실 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 
다. 왜냐하면 만일 이 고 난 이 하 나 님 께서 허 락 하신 고 난 이 라면 그 고 난 을 해결해 주실 분 
도 하나님 밖에는 없기 때 문 입니다. 하 나 님 께서는 복과 저 주 를 주실 수 있는 분 이 시며 동 
시 에 우 리 에 게 피할 길 도 주시며 우 리 를 시 험 에 서 이 기 게 도 해 주시는 하 나 님 이십니다 

두 번 째 는 우 리 가 곤 난 당하는 ~ 자 매 를 만날 때 의 마 음 가 짐 입 니다. 가장 큰 아픔 
은 고난 당하는 그 형제 자 매 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장 
내가 나서서 무 언 가 를 하기 보다는 함께 아 파 하 고 울 어 주는 것이 우 리 가 먼저 해야 할 것 
입니다. 하 나 님 께서도 애 굽 에서 종 노 릇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 성 들을 기 억 하 시고 돌 보 셨 습 


울 라 "고 말 씀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마 음 이 우리 그리스도인 


니다. 로마서 12 장 15 절 말 씀 에는 " 즐 거 워 하는 자 들 과 함께 
말씀 들 
를 만났을 때 가져야 할 마 음 인 것임을 기 억 하시기 바 랍 니 ㄷ 


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! 


고난 당할 때 오늘 읍 과 같이 하 나 님 의 말 씀 을 의 지 하 여 이 겨 내 시 기 를 죽 원합니다. 하 
기 실 것 입니다. 또한 고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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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님 께서 반드시 그 구하는 자의 기 도 를 들 어 주시고 피할 
당하는 형제 자 매 와 함께 울 어 주며 그 아 픔 을 함 


